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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요가 경기를 부양, 일부에서 사전수요도 

∼ 제조업의 악화가 계속,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소폭 개선 ∼ 

 

 
  
（조사대상 2만 3,696사, 유효회답 9,901사, 회답율 41.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2019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5.0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제조업 악화로 인하여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계속되는 반면, 왕성한 건설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일부에서는 사전 수

요도 나타났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 침체와 함께 수출감속 및 설비투자의 

신중성 등의 우려 요소가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2.10개 업계 중 『소매』『건설』『서비스』 등 8개 업계가 개선, 『제조』등 2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소매』를 중심으로 완만한 사전 수요가 나타난 한편 자

동차 및 반도체 관련 침체 영향으로 『제조』는 악화가 계속되었다. 
 

3.『토호쿠』『미나미칸토』『큐슈』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키타칸토

』와 『호쿠리쿠』 2개 지역은 악화되었다. 호텔 건설의 활성화 및 공공공사의 

사전 집행이 호재가 된 한편, 중국경제의 감속 및 건설 투자 의욕의 부진과 

함께, 태풍 15호로 인한 영향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 2019년 9월의 동향 ：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 

2019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5.0으로 2개월 연속 개선되

었다. 

9월의 국내경기는 소비세율 인상을 다음달로 앞두고 완만한 사전 수요가 내구재 및 

고가품에서 발생한 한편 경감세율 대응 수요도 호재가 되었다. 게다가 공공공사의 사

전 집행 및 도쿄올림픽을 앞둔 건설투자에서 공사관련이 활발해졌다. 연료가격의 저하 

및 럭비 월드컵 일본대회의 개최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자동차판매 

및 반도체 관련의 침체, 공작ㆍ산업기계의 수주 감소를 배경으로 제조업의 악화가 계

속되었다. 심각한 인력부족이 부담 증가로 이어진 한편, 태풍 15호의 피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활동이 정체되었다. 

국내경기는 제조업의 악화로 인하여 후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계속되는 반면, 왕성

한 건설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일부에서는 사전 수요도 나타났다. 
 
< 향후의 전망 ： 하향요인이 많아 불투명감이 강해져 > 
향후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최대의 우려요인이 될 것이다. 무역마

찰을 배경으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감속과 더불어 인건비 및 연

료비 등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일관계의 악화 및 세계적인 금융완

화정책의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가 끼치는 영향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편, 정부의 경제대책 및 도시부의 재개발, 도쿄올림픽, 생력화 투자 등은 플러스 요인

이 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소비 침체와 함께 수출감속 및 설비투자의 신중성 등의 우려요소

가 많아 불투명감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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